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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가르쳐 주어라. 한 번이 아니다. 수십 번씩 가르쳐 주어라. 그 일을 

행하여 그 일이 끝날 때까지다.

2. 사물도 사람도 그때는 존재한다. 그러나 지속적이지 않고 가다가 멈춘

다. 그러므로 계속 관리다. 수십 번, 수백 번, 수천 번, 존재할 때까지

다. 돌을 세워 놓으면 그때는 서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넘어진다. 사

람도 그러하다. 계속 관리다.

3. 열매는 끝에 연다.

4. 끝까지 하는 자,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열매를 먹는다. 신비한 세계에 

도착하게 된다.


